
빚 못갚는 중저신용자… 연체율 4년 만에 최고 동아일보 https://zrr.kr/fiAVoF

신용등급이 중간 이하인 중저신용자 연체율은 5월 말 기준 2.32%로, 주택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0.45%)의 5배

경기 악화로 이들의 연체가 장기화돼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대거 전락할 경우 한국 경제의 큰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하나, 포용금융최고책임자 임명 … 업계 첫 시도 매일경제 https://zrr.kr/c23FQI

하나금융그룹이 금융권 최초로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자리를 신설하고 그룹 차원의 핵심성과지표(KPI) 도입을 검토

하나금융은 올해 3.1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집행 목표를 세웠으며, 이번에 선임된 CIFO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5년간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집행을 계획

주금공 PF보증 한도 8조로 상향…1.5% 대출총량 완화도 고심 서울경제 https://zrr.kr/Fbg1Kj

금융 당국이 주택 공급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부동산 PF 관련 공적 보증 한도를 올해 8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주택 공급의 병목으로 지목된 부동산 PF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집단대출 공급 여력을 늘리기 위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고심

“짧게 맡기는 게 이득”…정기예금 ‘장·단기 금리 역전’ 아시아경제 https://zrr.kr/ElR1sq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은행이 예금 금리를 잇달아 올린 가운데 단기 예금 금리가 장기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확인

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금으로 자금 조달 시 운용 수익을 내지 못한 채 이자 비용만 부담할 수 있고, 장기 예금이 판매될수록 은행이 장기간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도 증가

홍콩ELS 사태 재발 막는다…원금손실가능 10%P 근접 땐 투자자알림 매일경제 https://zrr.kr/kjMAO6

앞으로 고난도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 가격이 ‘녹인배리어’에 10%포인트 이내로 근접하면 투자자에게 사전 경고 예정

증권사의 상품 설계와 승인 과정에는 소비자보호 부서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CO)는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상품의 출시 보류 가능

증시 널뛰기에 ‘빚투’ 급감…신용융자 잔액 올해 최저 서울경제 https://zrr.kr/Msc4fi

현재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7조 4038억 원으로, 지난해 말인 12월 31일의 27조 2865억 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최근 주가 하락에 따른 강제 청산에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이 빌린 돈을 갚으며 위험 노출을 줄인 것으로 풀이

AI 데이터센터 10조원 시장 열린다… 보험업계 선점 경쟁 조선비즈 https://zrr.kr/wbDOfn

화재, 사이버 공격, 시스템 장애 등 복합 위험에 대비하려는 AI 데이터센터 보험 수요 확대가 예상되면서 보험업계는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과 보험 요율 산정 작업에 나서는 모습

삼성화재는 AI 데이터센터 위험 평가 가이드라인을 올 하반기 공개를 목표로 마련하고 있으며, 현대해상과 한화손해보험도 내부 대응 방안을 검토 중

한화, 인도 보험시장 진출하나…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에 글로벌 보험사 진출 잇따라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wntF0c

인도가 보험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글로벌 보험사들의 시장 진출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한화그룹이 인도 보험시장 진출을 검토

한화는 인도 일반보험 시장, 특히 기업 대상 상업보험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 기회를 검토

스테이블코인으로 美 주식 산다…디나리, 美서 S&P500 '주식토큰' 거래 뉴스1 https://zrr.kr/mWSmxx

토큰화 플랫폼 '디나리'가 미국에서 미국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셀프커스터디 지갑을 통한 700여 개 종목의 주식 토큰 거래 서비스를 시작

이용자는 스테이블코인 USDC를 이용해 블록체인 기반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 가능

일본 금융청,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감독 전담 부서 신설 디지털투데이 https://zrr.kr/FvO1ZR

일본 금융청이 8월 7일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전담 부서를 출범 예정

이번 조직 개편으로 일본의 디지털 자산 기업은 단일 감독 체계 아래 놓이게 되며, 이전 조직보다 인력과 예산, 권한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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